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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19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6월 1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 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치수안전과장 김지환 2133-3860

치수총괄팀장 류춘광 2133-3862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3쪽
치수정보기술팀장 이현구 2133-3891

'침수피해 없도록' 오세훈 시장, 빗물저류 준비현장 직접 살핀다

- 18일(화)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사당역‧도림천 일대 빗물저류현장 2곳 점검 나서

- 지난달 공사 끝낸 ‘사당IC 저류조 증설현장’‧도림천 범람 막을 ‘관악산호수공원’ 방문

- 올여름부터 빗물 쏠림 예방 위해 옥상‧공사장 등 활용하는 ‘10cm 빗물담기’ 시행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(화) 오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당

역․도림천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점검에 나선다. 집중호

우 시 빗물 저류를 준비 중인 ▴사당IC 저류조 증설 현장 ▴관악산

호수공원, 두 곳을 찾아 공정과 수방 대비 태세를 살필 예정이다.

□ 우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가용부지에 빗물을 일시적

으로 저장, 유출량을 줄임으로써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

이른바 ‘10cm 빗물 담기’ 현장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.

○ 올여름부터 건물 옥상을 비롯한 운동장, 공원, 공사장 등 가용부지

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‘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’가 본격

시행된다.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류, 하천과 저지대로 유입되

는 노면수의 단시간 집중을 막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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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날 첫 번째 점검 지역으로 오 시장은 사당천 상류에 위치한 ▴사당

IC 저류조 증설 현장(서초구 방배동)을 찾아 저류 준비 상태를 확인

한다. 폭우 시 우면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가둬 사당천 하류부인 사

당․이수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사당IC 빗물저류조 증설 현장은 기존 저류조 바닥을 5m 추가로

굴착하여 저류량을 1.8만 톤→ 3만 톤까지 확대하는 공사로, 지난

달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 여름부터 빗물을 저류하게 된다.

□ 이어, 관악구 도림천 상류에 위치한 ▴관악산 호수공원으로 이동해

호수에 빗물을 저류하는 방안과 실행계획에 대해 점검한다. 집중호우

가 예보되면 호숫물을 미리 빼내 수위를 낮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

면 계곡물이 한꺼번에 저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호수에 저류한다.

○ 관악산 호수공원의 최대 저류 계획량은 2천5백 톤으로, 현재 공사

중이나 올해 임시 가동하는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(3만5천 톤)와

함께 하류인 도림천으로 흘러드는 빗물 유입량을 줄여주어 하천 범

람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그 밖에 서울시는 ‘사당역 일대’ 침수를 막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건

물 옥상 및 연병장(6천 톤), ‘강남역 일대’는 공공․민간 건물 옥상을

빗물 담기 부지로 활용하고 ‘양재천 일대’는 청계저수지(42만 톤)․

서울대공원 주차장(2.3천 톤)을 활용해 유출량을 줄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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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사당IC 저류조 및 관악산 호수공원 현장전경 


